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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 ‘한여름’

<등장인물>

-나연

영화의 주인공, 밝고 긍정적이며 리더쉽도 있던 그런 아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현실에 부딪힌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다.

-어린 나연

엄마를 존경,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꾼다. 때묻지 않아 한없이 순수하고 밝다

-엄마

영화감독. 딸이 자신과 같은 꿈을 꾼다는 것에 행복해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결국 나연의 

곁을 떠났다.

S#1 카페, 저녁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꺼내면서 손님을 부르는 나연.

전화벨이 울린다. 하지만 무시하는 나연.

나연� :� 21번�손님�주문하신�아이스�아메리카노�나왔습니다.

손님� :� (손님이�핸드폰을�하며�다가온다)�예?�저�아이스로�안시켰어요;;

나연� :� 네?�분명�아이스로....

손님� :� 아니�하�안�시켰다니까...� 됐어요(심퉁난�듯이)

나연� :� 영수즈....

손님� :� (무시하고�나간다.)

손님은 매장을 나간다.

나연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는다. 나연은 노트북을 켜서 시나리오를 쓴다.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아무것도 쓰지 못한다.

주머니에서 공무원 전단지를 꺼낸다.

나연은 전단지를 움켜쥐며 전단지 글씨를 쳐다본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핸드폰을 쳐다보며 버튼을 누를까 말까하는 나연)

도중에 전화는 꺼진다. 나연은 핸드폰을 뒤집어 올려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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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길가, 밤

나연은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손을 어깨 끈에 올려두고 터벅터벅 땅바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나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온다.

길에 잠시 멈춰서는 나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본다.

계속되는 전화 알림음.

(잠시 버튼을 누르려다 말았다가 다시 마침내 버튼을 누르는 나연)

나연은 전화를 받는다.

나연� :� (조심스럽게)�여보세요.

집주인� :� 어�학생~�나�집주인인데

나연� :� (약간의�당황한�어투,�고개를�살짝�숙이면서)�아�네�안녕하세요.

집주인� :� 월세가�지금� 4달째�밀렸어.�물론�사정은�알지만

나연� :� (고개를�조아리면서)�아�진짜�죄송해요.

집주인� :� 사정은� 이해하는데� 나도� 더� 이상은� 안� 돼.�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해서.� 그래서� 그런데�

모레까지�짐좀�빼줘,

나연� :� (전화기를�두�손으로�붙잡으며�간절히)�사장님�진짜�너무�죄송한데�조금만�더�

기다려주시면�안될까요?�금방�드릴게요.

집주인:�진짜�미안해.�꼭�모레까지�부탁할게

전화를 끊고 함숨을 쉬며 터덜터덜 걷는다.

잠시 멈춰서서 가방에서 통장을 꺼낸다.

통장을 열어본다.

뒷 장을 돌아보며 잔고를 살핀다.

하지만 잔고는 거의 0원에 가깝다.

(더 생각이 많아진 나연)

땅바닥을 바라보며 터벅터벅 걸어간다.

S#3 집, 밤

나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집 안에 불이 딱 켜진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집에 혼자 사는 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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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에는 나연의 신발 하나만이 놓여 있다.

화장실에 있는 칫솔도 하나뿐이다.

나연의 방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고 그 앞에 흰색 리본이 놓여 있다.

나연은 캐리어에 옷을 넣는다.

나연� :� (옷을�캐리어에�넣으면서�혼잣말로�작게)�아�어디로�가지�진짜

나연은 책상위에 엄마의 사진을 가져온다.

캐리어 앞에서 사진을 잡고 사진을 쳐다본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나연은 사진 뒤편에서 열쇠를 꺼낸다.

나연은 영화 책을 손에 들고 캐리어 앞으로 오면서 책을 빤히 쳐다본다. 

책의 앞뒤, 좌우를 쳐다본다.

(잠시 다른 곳을 응시하는 나연)

책장에 있는 공부원 책을 바라보는 나연.

손에 있는 영화 책을 번갈아서 본다.

(결심하듯) 책장에 있는 공무원 책을 꺼낸다.

캐리어의 문이 닫힌다.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향하는 나연.

(문밖으로 나가는 나연의 뒷 모습 / 하체, 발에 맞춰서 촬영)

S#4 엄마의 사무실, 밤

나연은 엄마의 사무실에 도착한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발을 끌며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가는 나연.

천천히 문 손잡이를 잡지만 다시 손을 내려 놓는다.

숨을 고르면서 무언가 다짐을 한 나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낸다.

손위에 있는 열쇠를 한번 쳐다본다,

열쇠를 돌리니 문이 열린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메라, 시나리오, 사진 등으로 방안이 가득 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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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장 발을 떼지 않고 잠시 머뭇거린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천천히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들어온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시선이 이동하며 주변을 둘러본다. 

제일 왼쪽 귀퉁이에 캐리어를 두고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는다.

사무실 안을 둘러보다 서랍 쪽으로 발을 끌며 가서 제일 안쪽 서랍을 살짝 열어본다.

밑에 있는 서랍을 연다.

(서랍 안에 있는 담요)

서랍에서 담요를 꺼낸다.

엄마의 담요를 쳐다본다.

나연� :� (약간의�미소와�씁쓸한�복잡�미묘한�감정,� 담요를�꼭� 쥐면서)� 와� 이거�진짜�어렸을�때�쓰

던�건데

한쪽에 쪼그려 앉는다.

머리를 숙이고 엄마의 담요를 덮고 엎드려서 쪽잠을 잔다.

S#5 엄마의 사무실, 아침

나연은 고개를 들며 잠에서 깬다.

멍하니 그대로 앉아 있다.

옆에 있는 자신의 짐을 쳐다보고 가방을 열어 짐을 정리하려 한다. (캐리어 앞에서 책장을 바라봄)

 

(짐을 정리하려고 보니 꽉 차있는 책장들)

엄마의 사진들이 책장에 있다.

천천히 일어나며 책장으로 향하는 나연.

엄마가 일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사진을 든다.

나연:� (입에� 미소를� 띄우며)� 엄마가� 이때� 진짜� 멋있었네� (입은� 웃고� 있지만� 어딘가� 씁쓸해� 보인

다)

엄마의 책상도 쓱 훑어본다,

나연:� (책상�앞에�머물며�책상에�손을�올리며)�다�엄마가�쓰던�거네.

천천히 책꽂이를 둘러보는 나연

책꽂이에 있는 물건들을 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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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다짐을 한 듯해 보이는 나연) 딱 책장 한쪽 앞에 선다.

책장에 있는 영화 관련 서적들을 빼기 시작한다.

두 손으로 잡은 서적들을 잠시 쳐다본다.

하지만 굳게 다짐한 듯 커다란 상자 안에 넣어버린다.

상자를 챙기는 나연

문을 열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 사무실을 쳐다보고 나간다. 

(문을 열고 있는 상태로 뒤돌아서 사무실을 바라봄)

S#6 쓰레기장, 낮

상자를 들고 잠시 가만히 서있는다.

그러고 쌓여있는 상자들 위에 상자를 내려놓는다.

가만히 상자를 쳐다본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나연

S#7 엄마의 사무실, 밤

나연은 세수를 하고 얼굴에 있는 물기를 수건으로 닦으며 화장실에서 나온다.

수건을 어깨에 걸고 모니터 앞에 앉는다.

검색창에 공무원 시험 날짜를 검색한다.

검색을 누르고 모니터를 빤히 쳐다본다. (걱정이 있는 듯 한숨을 내쉬는 나연)

(무언가 다짐한 듯)

공무원 원서 접수 창에 들어간다.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려고 한다. (막상 클릭을 못하고 손을 움추린

다.)

(마우스를 쥔 손 C.U.)

결국 클릭한다.

배경화면에 있는 시나리오 파일을 삭제한다.

(복잡한 마음이지만 에라 모르겠다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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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엄마의 사무실, 아침

(방안에는 카메라, 시나리오, 책 등이 정리되어 없어짐)

나연은 쪼그려 앉아 멍하니 빵과 우유를 먹는다.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다가 세워진 캐리어를 발견한다.

나연� :� (캐리어를�바라보며)�아�이것도�치워야�하는데

캐리어를 책장 쪽으로 가지고 간다.

캐리어를 놓으려고 하는 곳에 상자가 하나 놓여 있다.

나연:� (상자를�바라보며)�저게�뭐지

책장 위에 있는 의문의 상자를 발견하고 꺼낸다.

상자를 보며 갸우뚱한다.

조심스러워하며 의문의 상자를 연다.

상자 안에는 시나리오와 테이프가 덩그러니 담겨 있다.

테이프와 시나리오를 들고 살펴본다,

(이게 뭐지 하는 느낌)

책상에 앉아 테이프를 노트북에 재생시킨다.

영상에는 어린 시절 나연의 모습이 나온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고 웃는 나연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된다. 

엄마의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 나연의 모습이 나온다.

(FLASH BACK)

엄마의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 어린 나연

(엄마가 나연을 찍어주는 영상)

엄마� :� 나연아�여기�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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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 (웃으면서)�그게�그렇게�재밌어?

나연� :� 웅

나연� :� 엄마�이거�어떻게�해?

엄마� :� (나연을�귀여워하는)�이리�줘바

엄마와 나연이 나란히 엎드려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엄마와 나연 서로 장난치며 행복해 보이는 모습.

셀카모드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엄마가 나연에게 질문한다.

엄마� :� 우리�나연이는�커서�뭐할�거야?

나연� :� 엄마�

엄마� :� 어?

나연� :� 엄마처럼�영화�만들거야�

엄마� :� (정말�행복해하며)�진짜?�

나연� :� 웅!

엄마� :� (너무�좋아하며)�하�누구�딸이지?�나연� :� (엄마에게�안기면서)�엄마�딸!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엄마와 나연

(Present)

영상은 끝난다.

영상이 다 끝나 검은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나연은 계속 응시하고 있다.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고 있던 나연은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서 상자 안에 남아 있는 시나리오

를 꺼낸다.

시나리오 첫장에는 ‘제목’이 써있다.

(제목을 곰곰이 쳐다보는 나연)

천천히 첫장을 넘긴다.

시나리오를 천천히 읽어가는 나연

마지막 장을 넘겨서 읽는다.

하지만 비어있는 마지막 신.

잘못되었다는 듯이 앞장과 뒷장을 반복적으로 넘겨보던 나연은 마지막 씬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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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덮는다

(검은화면 덮는 동시에)

S#9 엄마의 사무실, 오후

카메라가 다시 놓여 있는 사무실

시나리오, 책도 다시 위치해있다

나연의 짐 또한 자리하고 있다.

한쪽 벽에는 엄마와 나연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하다.

(밝고 따뜻한 느낌의 엄마와 나연이 함께 스며든 사무실)

나연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는다.

나연은 전화를 걸며 의자에서 일어난다.

나연 : 대표님 메일 확인해 보세요. 이제 다 완성됐어요!

사무실 컴퓨터엔 메일이 전송완료 되었다고 떠있다.

(제목은 단편영화 제목으로)

나연은 창가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신다.

나연이 일어난 다리에는 시나리오가 있다.

시나리오의 비어있던 마지막 씬의 마침표가 찍혀있다.


